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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 폴리텍대학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기관장 직접 나선다

- 연구실·산업·시설·사이버 안전 전 분야 점검… 여름철 안전의식 다잡기

 산업 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이사장 주재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3일 전북캠퍼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실·산업·시설·사이버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안전점검을 주재한다. 이를 
통해 전국 캠퍼스의 안전의식을 함께 다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모든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풍수해·
온열질환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도 
새롭게 정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교육, 건강검진, 정밀안전진단 
및 시정조치 현황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산업안전 분야의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 
현황도 함께 살핀다.

 시설 안전점검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벽 마감재·배수시설·옹벽·전기가스 
설비 등을 전문기관과 협력해 꼼꼼히 들여다본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요즘, 전문기관의 눈으로 선제적 위험 요인을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이버안전 분야도 빠짐없이 살핀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사고가 사회 전반에서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해 전산실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현황까지 점검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사전점검과 대응체계 정비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날이 더워지고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쉬운 여름철
일수록 안전의식을 단단히 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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